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zone adjustment by comparing the changes  from 2011 

to 2018 of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such as the special-purpose area, actual construction activities 

including building development, land use environment, and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n the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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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구역 조정이 토지이용 변화  가격에 끼친 향1a

- 월악산국립공원을 심으로 -

근철2*･남진3･조우4

Effect of Land Use Change and Price from the Area Adjustment  of National Park in Korea1a

- A Case Study of Woraksan National Park - 

Kun Chul Jeon 2*, Jin Nam3, Woo Cho4

요 약

본 연구는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기(2010년~2011년)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의 변화를(2011년→2018년), 같은 기간  존치지역의 사회･환경 

요인과 비교를 통해 구역조정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3차 구역조정시의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해제지역의 용도지역은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의 변화

가 약 80.4%로 가장 높았고, 농림지역으로 변화가 15.6%였으며 4.0%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유지되어 변화가 없었

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해제지역은 2011년 이후 약 106m²의 평균 건축이 이루어 진 반면 존치지역은 91m²의 

평균 건축이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요소로써 자연지역에서 인공지역으로의 변화율은 해제지

역이 1.9%였고 존치지역은 0.7%로써 해제지역의 변화율이 높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해제지역의 증가량은 11,911원이

었고 존치지역은 4,413원으로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며, 두 지역 간 공시지가 차이는 약 2.5배에 달했다.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과제이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으로 상당수 해소 되었으므로 

이후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용도지역, 토지이용, 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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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eased from the National Park Zone during the secon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during 2010 to 2011 

with the 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areas that remained in the National Park Zone during the same 

period. We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secon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and explore 

alternative implications for the thir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As for the special-purpose area, 80.4% of 

the released areas were converted to planned, production, and conservation area while 15.6% changed to the 

agricultural area, and 4.0% remained as the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 Regarding the change in 

building development scale, the average size of construction in the released area since 2011 was 106 m² while 

that in the retained areas was 91 m². For the land use environment, the rate of change from the natural area to 

developed area was 1.9% in the released area and 0.7% in the retained area. Th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increased by 11,911 won in the released area and 4,413 won in the retained area. Although both areas 

showed an increase in the land price, the differenc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s was about 2.5 

times. The problem concerning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local residents in the national parks is still a 

challenge, but the second National Park Zone adjustment has resolved the problem significantly.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offer the benefits for the residents in the national park area by analyzing the park zoning and 

park facility planning to present the rational alternativ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upport system that 

encourages the collaborative cooperation between the park authority and residents and assures that the residents 

to have pride in the national park.  

KEY WORDS: SPECIAL-PURPOSE AREA, LAND USE,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서 론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의 지정 이후 1988년 변산반도국

립공원까지 약 20년 동안 20개소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었

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라는 절차를 거치기는 하였

으나 실질적으로는 토지 소유관계, 해당지역 주민 의견 등

이 반영되지 않은 채 지정이 이루어 졌고 공원자원 보전이

라는 법 취지에 따른 각종 규제가 뒤 따랐다. 이것은 공원내 

거주민 재산권 행사의 어려움, 생활불편, 강한 규제에 대한 

불만 등 민원발생으로 이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1997년 당시 공원관리청이던 내무부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10년마다 공원구역의 타당성을 검

토하도록 하여 구역조정을 시도함으로써 사유지의 공원 해

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후 새롭

게 공원관리청이 된 환경부는 1998년 11월 ｢제1차 국립공

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작성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 구역

을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고 2001년 53km²에 달

하는 면적을 공원에서 해제하였다. 

두 번째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2008년 12월 ｢제2차 국립

공원 타당성조사 기준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마련｣ 연구를 

통해 2010년 9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진행하였고, 공원내 

사유지, 훼손지, 농경지 등 약 207km²가 해제되어, 그 곳에 

거주하던 22,305가구(53,204명)의 약 90%에 가까운  주민

이 공원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국립공원 구역조

정(해제)기준｣이 ‘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에 중점을 두고 ‘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두었기 때문이다

(Cho et al., 2017). 

선행연구로는 국립공원 구역 조정의 원칙과 기준 검토의 

필요성, 국립공원 외 다른 자연공원에 맞는 기준 마련의 필

요성, 공원 유형별 신규지정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한 

연구가 있다(Seok, 1999; Lee, 2013; Kim, 2015). 보호지역 

해제지역의 주민의 실질적 의견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정책 제언 연구(Park et al., 2012)와 해제 후 파급효과 및 

변화(Hong et al., 2013)에 관한 연구, 공원 해제지역의 지역

주민 및 공원관리자 인식조사를 통해 공원구역 해제가 부동

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해제지역의 토지이용변화 등을 분

석하여 향후 추진과제로 사전적 해제효과 분석방법과 해제

지역(마을)의 관리방법을 제안 한 연구 등이 있다(Sim, 

2015). 이들 연구는 국립공원 구역 타당성 검토 기준의 문제

점을 다루거나, 공원구역 해제 후의 실제 변화 분석이 아닌 

변화 예측과 그에 따른 관리방안 제시, 해제에 따른 사회･환
경적 변화에 대한 주민 인식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구역 조

정에 따른 공원관리자의 인식변화, 지가변화, 토지이용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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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질적 변화를 다룬 연구는 본 연구와 분석 방법 및 

범위를 달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이 해당지역의 사

회･환경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중점을 둔 

것으로써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2010~2011년)으로 해

제된 지역(마을)의 변화를 용도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등 실제 건축 행위, 

토지이용환경, 개별공시지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에 맞추

어 분석 후 동 기간 유사한 상황에 있는 존치지역(마을)의 

사회･환경 요인 변화와 비교하여 해제지역(마을)의 변화가 

공원해제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더불어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시에 필요한 대안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지 

본 연구는 국립공원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산악형의 월

악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제지역(마을) 중 주

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공원 

용도지구인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

시설지구와 유사한 상황의 존치 마을지구를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Figure 1). 월악산국립공원은 2010년 9월 2일 구역조

정 결과가 고시되었으며 공원 면적은 기존면적 287.777km²

에서 편입면적이 6.238km², 해제면적이 6.444km²로 총 면

적은 0.206km²가 감소되어 287.571km²로 고시되었다

(Official Gzette of Korea, 2011; 2014; 2018). 해제지역은 

총 22개소로 마을지구를 중심으로 한 주민 집단 거주지가 

대부분이었다.

Figure 1. Study sites

2. 분석요소와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요소는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건축물 조성 규모, 토지피복, 공시지가 등의 변화량이다. 구

역조정전 연구대상지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

는데 조정 후의 변화를 파악하고 존치지역의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인 ‘자연환경보전지역’과의 사회･환경적 차이가 

비교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

템의 2008년 자료(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in 

Chungcheongbuk-do, 2008) 및 국가공간정보포털의 2018

년 용도지역･지구 도형정보를 사용하였다(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Portal, 2018).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는 거주민 및 토지소유자의 개발욕

구를 보여주는 것으로 대표적인 개발행위 유형인 건축물 

조성행위 변화를 검토하여 해제 이후 대규모 개발이 있었는

지를 존치지역(마을)과 비교하였고, 국립공원 구역조정

(2011년 건축물 사용승인일 기준) 전･후 로 구분하여 2018

년까지의 건축물의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높이 변화를 국

토교통부의 GIS건축물종합정보 DB를 사용하여 파악하였

다. 토지이용환경 변화는 건축행위 변화와 같이 조정 후 개

발행위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써 국립공원 구역조

정(해제) 이전과 이후의 토지피복지도 간의 자연지역(활엽

수림, 침엽수림, 혼효림, 자연초지, (내륙)습지, 자연나지 등 

자연적으로 생성된 특성을 갖는 토지)과 인공지역(주거, 공

업, 상업, 문화･체육･휴양지역, 교통지역, 공공시설지역, 논, 

밭, 시설재배지, 과수원, 기타재배지 등 인간의 간섭에 의해 

인공적 특성을 갖는 토지)의 면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활

용 자료는 환경부의 토지피복도(중분류)이었다. 

토지 공시지가 변화 분석은 구역조정(해제) 후 개별공시

지가의 변화와 존치지역 공시지가의 차이 분석으로 공원 

해제가 개별공시지가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

고자 한 것이다. 구역조정(해제) 전 2011년 이전과 2017년

을 기준으로 해제지역(마을)과 존치지역(마을) 간의 토지개

별공시지가의 변동폭을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

성정보 DB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ortal, 2018).

3. 분석방법

사회･환경적 변화요인 조사･분석을 위해 해제지역(마을) 

또는 존치지역(마을)의 지구경계를 기준으로 한 GIS의 공

간분석 기능을 활용하여 요소들 간의 영향과 상호작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변화추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의 틀은 ｢자료의 수집 및 구성 → 자료의 처리 및 연산 

→ 분석결과 도출 및 검정｣의 순으로 하였다. 자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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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중속성정보와 결합하여 정확한 통계적 연산이 가능하

도록 벡터(Vector)기반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통

계자료는 지적전산 도형자료(Poygon)의 고유번호(Pnu)를 

기준으로 결합(Join)하여 필지규모의 소단위 분석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이렇게 얻은 결과를 토대로 평균, 표준편차 

등 기초통계량을 작성하여 공원구역 해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항목별 변화추이를 파악하였다. 또한 공원구역 해제지역

(마을)과 존치지역(마을) 두 집단 간의 항목별 평균 차이를 

t-test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용도지역 변화

월악산국립공원 해제지역(마을)의 이전 용도지역은 모두 

‘자연환경보전지역’이었으며, 해제 후 도시･군관리계획에 

의해 ‘관리지역(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다. 이중 ‘계

획관리지역’이 5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공

원용도지구별로 분석하여 보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이 

공원자연마을지구는 52.9%, 공원밀집마을지구는 76.2%, 

공원집단시설지구는 12.3%의 비율로 “공원밀집마을지구 > 

공원자연마을지구 > 공원집단시설지구”의 순으로 분석되

었다.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의 변화는“공원집단시설지구 > 공원자연마

을지구 > 공원밀집마을지구”의 순이었다.

용도지역 변화는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

역, 보전관리지역)’으로 변화가 80.4% 수준이었으며 ‘농림

지역’으로의 변화가 15.6%, 나머지 4%는 ‘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써 변화가 없었다. 이는 국립공원 해제 이후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군에서 수립

한 도시･군 관리계획 실시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등의 결과

로 결정되었는데, 변경 전 공원에서 적용되던 ｢자연공원법｣
상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마을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도 볼 수 있다. 결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

역’으로 변경 되었으나 건폐율, 용적률 등이 해제 전의 공원

용도지구인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

단시설지구의 건폐율, 용적률과 유사하거나 적어 대규모 개

발 이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태적, 환경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건축물 및 토지이용의 변화

1)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

해제지역(마을)은 2011년 이전 조성된 건축물의 평균면

적은 100.02m²이었으나 2011년 이후 조성된 건축물의 평

균면적은 106.38m²로 6.36m²가 증가되었으며 건축연면적

은 121.7m²에서 138.75m²로 17.05m²가 늘어났으며 건축물 

높이는 3.86m에서 6.18m로 2.32m가 증가되었다(Figure 2). 

존치지역(마을)은 ｢자연공원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으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며, ｢자연공원법｣상 용도지구 중 공원마을지

구의 면적, 높이 규제를 받고 있다. 연구대상지에서의 평균 

건축면적은 2011년 이전 107.17m²이던 것이 2018년 

91.08m²로 약 16.09m² 감소, 건축연면적은 125.90m²에서 

94.59m²로 31.31m² 감소, 건축물 높이는 4.68m에서 6.33m

로 1.65m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2).

해제지역(마을)과 존치지역(마을)의 2011년 이전과 2011

년 이후 건축물 조성 규모의 평균 차이를 비교 한 결과

(Figure 2), 구역 해제 이후 조성된 건축물 평균 규모의 변화

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일부 마을에서는 감소하기도 하였

다. 특히 해제된 공원집단시설지구는 개발압력과 욕구가 큰 

지역임에도 건축물 조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Park area 
adjustment

Total 

Control areas

Rural areas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reas
Sub Total

Conservation 
and control 

areas

Production 
control area

Planned 
control areas 

Before 2,033,950 - - - - - 2,033,950

Rate(%) 100.0 - - - - - 100.0

After 2,033,950 1,634,518 118,967 476,523 1,039,028 317,912 81,520

Rate(%) 100.0 80.4 5.8 23.4 51.1 15.6 4.0

*Unit: m²

Table 1. Change of  special-purpose areas according to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in released 
area(park villag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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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건축면적, 건축연면적은 존치지역(마을)에서 감소하

였으며 건축물 높이는 모두 증가하였고 증가폭은 존치지역

(마을)이 높았다.

또한 2011년 이후 조성된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건축물 

높이에 대한 해제지역과 존치지역과의 독립표본 t-test결과 

존치지역과 해제지역의 건축면적 및 건축연면적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구역조정(해제)이 건축

물의 조성 및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특히 해제 이후 해당 지역에 조성된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높이 등은 ｢자연공원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범

위 내 수준이어서 공원 해제가 건축행위에 큰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 없었다.

2) 토지이용변화

해제지역(마을)의 경우 공원자연마을지구의 자연지역은 

34.56%에서 32.24%로 감소하였고 인공지역은 65.44%

에서 67.76%로 증가하여 증감률은 각각 2.32%이었다. 공

원밀집마을지구와 공원집단시설지구도 각각 자연지역이 

2.37%, 0.75% 감소하였다. 전체 토지이용환경의 변화는 자

연지역 비율이 1.98% 감소한 만큼 인공지역 비율이 1.9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치지역(마을)은 자연지역이 

38.57%에서 37.79%로, 인공지역이 61.43%에서 62.21%로 

변화하였으며 증감률은 0.78%이었다. 해제지역과 존치지

역에서 자연지역이 인공지역으로 변화한 정도(면적 변화)

를 독립표본 t-test로 분석한 결과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개발의 영향이 있었으나 해제지역(마

을)이 존치지역(마을)보다 대규모의 개발압력, 개발욕구, 개

발행위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변화율이었으며 해제

지역(마을)과 존치지역(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이용

환경의 변화는 유사함을 나타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3. 공시지가 변화

해제지역(마을)의 m²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공원자연마

을지구는 14,677원에서 24,962원으로 10,285원 상승, 공원

밀집마을지구는 20,884원에서 36,759원으로 15,374원 상

승, 공원집단시설지구는 6,576원에서 12,671원으로 6,095

원 상승하였다. 평균상승폭은 ‘공원밀집마을지구 > 공원자

연마을지구 > 공원집단시설지구’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

균 개별공시지가는 16,024원에서 27,935원으로 11,911원

Total building area in survey site Mean building area

Mean building floor area Mean building height

* NS : Not Significant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5

Figure 2. Changes of mean building development area and analyzed independent samples t-test in released and 
existing(villag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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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존치지역(마을)의 m²당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6,506원에서 10,919원으로 4,413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변화에 대한 해제지역과 존치지역간의 

비교를 위한 독립표본 t-test 결과, 유의적 차이가 있는 것으

로(p<0.01)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의 변화는 해제지역(마

을)과 존치지역(마을) 두 지역 모두 상승하였으나 단위면적

당 상승 가격은 약 2.5배 차이를 보였다. 건축물 조성 규모 

변화나 인공지역의 변화율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감안하

면 상대적으로 개별공시지가 변화폭은 컸는데, 국립공원 구

역조정(해제)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

다고 볼 수 있다.

** Significant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1

Figure 4. Change of officially assessed individual land 
price and analyzed independent samples t-test 
in released and retention(village) area

4. 고찰

구역조정(해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

도지역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변경된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 허용행위 등은 해제 전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의 건폐율, 용적률, 허용행위와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

제로 인한 용도지역 변화는 대규모 개발을 유발시키지 않는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곧 공원의 해제 혹은 존치가 

해당 지역 개발의 기회요인이 되고 있지 않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물 조성 규모의 변화, 토지이용환경의 변화 

등은 공원 존치지역(마을)의 변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거나 ｢자연공원법｣의 허용 조건에서도 가능한 수준이어서 

공원구역 조정(해제)이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

이다.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공원구역 조정(해제)이 상

대적으로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통해 볼 

때 국립공원의 구역 조정(해제)는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를 

자극하여 지가 상승에는 영향을 주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실제 개발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공원구역 조정(해제)은 ‘공원으로써 가치가 없는 지역’을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개인 사유지 해제 시 

해제지역(마을)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큰 점을 고려하여 존

치지역(마을)의 토지 소유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가

능한 형평성을 유지한 공원 해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사유지를 지정하는 지역제 공원의 

경우 민원이 계속 될 수밖에 없으니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통한 해제와 함께 공원 해제보다 지속적인 사유지매수, 구

체적 주민지원방안 마련, 규제 완화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

Released area(village) Retention area(village)

* NS : Not Significant of independent samples t-test,  p>0.05

Figure 3. Change of land use environment and analyzed independent samples t-test in released and retention area(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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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역민과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침해가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보호지역을 확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자 미래세대를 위해 물려주어야할 위대한 유산이며 

온 국민이 이용하는 휴식처이자 지역민들과 상생이 가능한 

최고의 브랜드이며 공원 내의 마을공동체 또한 대단한 자원

이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지와 무관하게 국립공원에 편입됨

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되나 제2차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통해 상당수 해

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의 타당성 조사는 공원용도지구계

획과 공원시설계획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함으

로써 공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공원관리청이 주민과 

상생 협력하고 국립공원내 거주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

립공원 제도를 통해 이러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면 다

양한 방법을 통한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관리정책의 핵심은 “공원구역”이 아닌 “공원계획”

임을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

로 한 체계적 제도와 계획을 필수적이다. 국립공원 구역조

정을 통한 해제와 함께 공원용도지구계획, 공원시설계획 등 

체계적이고 합리적 계획을 통해 공원 내 지역 거주민이 재

산권보호를 받고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면 지역 전통경관과 

마을 공동체와 함께 국립공원을 보호･보전･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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